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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책 제언

주요 내용 ▶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요소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 확보가 중요함.  

- 이차전지ㆍ반도체ㆍ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기반 투입재로서 핵심광물 확보가 성장동력과 

직결되고 있으며, 수출규제ㆍ지정학 리스크ㆍESG 규범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, 단순 무

역 이슈를 넘어 통상ㆍ규범ㆍ투자ㆍ인력 이슈가 결합된 복합 공급망 과제로 전환되고 있음. 

▶ 한국 10대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은 채굴국(원광)과 정제ㆍ가공국(중간재)의 지리적 분리가 

확인되며, 특히 가공ㆍ정제에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. 

- 광물별로는 리튬(원광-정제 분업, 가공단계에서의 특정국 영향력 확대), 니켈(인도네시아 

원광 수출 금지로 자국 내 다운스트림 유도), 희토류(채굴부터 영구자석까지 중국 전주기 

역량 강화) 등 소수국가로의 공급망 편중과 정책(수출통제/내수우선)에 관한 대응이 중요

- 광산(운영 중) 데이터에서는 호주ㆍ캐나다에 광산 수가 집중되어 서구권 원광 공급 잠재

력이 크다는 점을 보완 근거로 제시

▶ 한국이 수입하는 핵심광물ㆍ소재 등은 단일(또는 소수) 국가에 수입이 편중되어 공급망 리스크가 

크며, 특히 수산화리튬ㆍ니켈 산화물/수산화물ㆍ인조흑연ㆍ망간ㆍ희토류 금속 등에서 수입국 다

변화가 필요 

▶ IEA 정책 DB 기반 협정 네트워크에서 광물 협정 관계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지만, 4~5개 군집으

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며, EU는 군집 간 연결을 매개하는 높은 중심성이 특징

-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일본ㆍ한국 등이 포함된 대규모 군집, 다수 아프리카 국가 군집, 

EU가 여러 군집을 잇는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 

▶ 관련 협상국들을 (1) 자원/네트워크/한국수입 중요도, (2) 가공역량/규범협력, (3) 특정광물 특화 

공급국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, ① 공급망 안정, ② 투자보호, ③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조항

과 협정 활용 전략을 제시  

- 협정 추진 시 ① 수출제한 방지(금지/제한, 사전통보ㆍ투명성, 교란 시 신속협의ㆍ그랜드

파더링, 분쟁해결 연계), ② 투자자 보호(FETㆍ수용ㆍ자금이전, 인허가 투명성, 소급규제 

방지, ISDS 등), ③ 핵심 인력 이동 원활화(비자 패스트트랙, 자격 상호인정, 현지 훈련 

연계) 조항이 필요 

- 협정 활용 전략으로 ESG 조항을 통한 협력 강화,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 고려, 핵심광물 

협력 협의체 체계화 등을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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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 [연구배경] 핵심광물은 이차전지ㆍ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기반 투입재이며, 공급처가 

특정 국가/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그 안정적 확보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

것으로 평가됨. 

- 전기차 배터리ㆍ반도체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에서 핵심광물의 수급 불안은 공급망

의 주요 문제이며, 수출규제ㆍ정치리스크ㆍESG 규범 강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제환경하에

서 통상ㆍ규범ㆍ투자ㆍ인력 이슈가 혼합된 복합 이슈로 전환 중 

◦ 특히 지정학적 갈등, 무역규제, 수출통제 등이 관련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어, 글로벌 

차원의 공급망 재편이 추진되고 있음. 

 [연구목적] 본 연구는 2023년에 발표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[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망간ㆍ흑

연ㆍ희토류(5종)]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①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진단, ② 한국의 수입구조 파악과 

협력대상국 식별, ③ 관련 협정 네트워크 및 조항 분석, ④ 협상전략ㆍ조항 설계 등을 제시하고자 함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 진단

 분석 범위와 방법: 한국의 ‘10대 전략 핵심광물’을 기준으로 HS code를 매칭하고, BACI 무역데이터

(HS 22, 2022~23)를 이용해 주요 생산ㆍ수출국, 가공국, 중간재 공급을 정량적으로 파악

 핵심 리스크(구조적 취약성):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은 채굴과 가공의 지리적 편중이며, 정제ㆍ가공에

서도 특정국가들의 지배력이 대다수 광물 공급망에서 확인됨.

- 리튬: 채굴국(호주ㆍ칠레)이 원광을 공급하고, 정제국(중국)이 탄산/수산화리튬으로 가공해 

최종 수요국에 공급하는 구조임. 다만 탄산리튬은 최근 아르헨티나가 신흥 공급국으로 부상

하면서, 칠레ㆍ아르헨티나ㆍ중국 중심의 과점 구조로 분석됨. 

- 니켈: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정제ㆍ제련 기반의 부가가

치 내재화 전략을 지속하고 있어, 중간재 공급구조와 투자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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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발트: 글로벌 수출은 콩고 민주공화국ㆍ캐나다ㆍ핀란드 등 일부 국가 중심의 구조가 유지

되는 가운데, 2023년에는 미국이 상위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공급구조의 변화가 관찰됨.

- 망간: 원광 단계에서는 남아공ㆍ가봉ㆍ호주가 공급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중간재

(이산화망간)는 중국 중심이나 내수 우선ㆍ수출통제 강화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ㆍ

스페인의 고순도 제품 경쟁력과 인도네시아ㆍ남아공의 제련 역량이 확대되고 있어 분업ㆍ다

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. 

- 희토류: 채굴부터 자석 제조까지 중국의 전주기 산업역량이 강화되는 추세가 확인됨.

 무역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광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, 광산 수는 호주ㆍ캐나다에 

집중(리튬ㆍ니켈ㆍ코발트 등)되어 서구권 원광 공급 잠재력이 큼.

- 호주ㆍ캐나다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종의 핵심광물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서구권에서 

원광 기반 공급 잠재력이 큰 국가로 판단됨.

그림 1. 국가별 광산 현황(운영 상태별)
(단위: 개, %)

그림 2. 핵심광물을 생산 중인 광산 수

주: 표기된 %는 해당 국가 내 전체 광산 중 운영 중인 광산의 비중을 의미. 
자료: S&P Capital IQ(검색일: 2025. 9. 18.)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 

주: 광산별 주요 생산 광물(primary commodities)을 기준으로 작성. 
자료: S&P Capital IQ(검색일: 2025. 9. 18.)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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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한국의 핵심광물ㆍ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

 분석 범위와 방법: 앞서 정의한 핵심광물 범위를 기준으로, 한국의 수입액 상위 10대 수입국, 수입의

존도, FTA 체결 여부(체결국/미체결국) 및 미체결국과의 교역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협정대상국을 식별

 중국은 품목 수(평균 33.5개)와 수입 규모 면에서 한국의 압도적 1위 공급국이며, 특히 배터리 핵심 

소재(리튬 화합물, 니켈 가공품 등) 중간재ㆍ가공재 단계에서 의존도가 높아짐.

- 리튬: 2023년 한국의 수산화리튬 총수입액 중 중국산 비중이 81.1%로 매우 높아 공급망이 

중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(2위 공급국 칠레의 비중도 확대).

표 1. 한국의 수산화리튬 수출입 현황(5대 수출입 국가)
(단위: 천 USD)

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

no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

1 싱가포르 34,028 싱가포르 39,248 중국 3,194,777 중국 4,455,982

2 중국 4,710 중국 799 칠레 421,757 칠레 853,570

3 베트남 2,090 태국 780 러시아 32,486 미국 80,097

4 인도네시아 2,051 아랍에미리트 589 미국 17,645 일본 51,970

5 아랍에미리트 1,687 호주 535 일본 4,025 싱가포르 33,682

주: HS 282520을 기준으로 작성.
자료: BACI 2022~23.

- 니켈(가공품/화합물): 니켈 산화물ㆍ수산화물은 2023년 대중국 수입의존도 100%로 해당 공

급망 분절 시 취약함이 확인됨. 황산니켈도 2023년 중국이 최대 공급국(비중 68.3%)으로 부

상하는 등 가공ㆍ정제 단계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.

◦ 수입은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국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

며, 다수 품목에서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으나(가공품 90% 이상), 중국ㆍ일

본ㆍ튀르키예 등 특정 국가로의 수입이 집중되는 패턴이 관찰됨.

- 흑연(기타 인조흑연 사례): 2022~23년 ‘기타 인조흑연’(HS 380190)은 수입에서 중국으로부

터의 수입액이 2023년 약 6배 급증해 특정국 의존이 심화되었으며, 원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

위한 수입국 다변화 필요성을 시사함. 

- 망간: 원광은 2023년에 남아공이 최대 수입국(93.9%)으로 부상한바,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

존도가 높아, 안정적 수입 구조ㆍ가격변동성 관리 등이 필요

- 희토류: 희토류 금속(스칸듐ㆍ이트륨)은 2022~23년 모두 중국이 수입액의 90% 이상을 차지

(소량만 일본ㆍ미국 등 보완)하여, 수입국 다변화ㆍ국내 정제역량 구축ㆍ전략비축 등이 고

려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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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2. 한국의 니켈 원광과 주요 화합, 중간재 FTA 체결국 수입의존도
(단위: %)

품목
2022년 수입의존도 2023년 수입의존도

FTA 체결국 FTA 미체결국 FTA 체결국 FTA 미체결국

니켈 광석 및 정광(HS 260400) 0.1 99.9 8.4 91.6

니켈 산화물 및 수산화물(HS 282540) 93.7 6.3 100 0.0

니켈 염화물(HS 282735) 85.3 14.7 85.1 14.9

황산니켈(HS 283324) 88.6 11.4 93.7 6.3

니켈 매트(HS 750110) 100 0 100 0

니켈 산화 소결체 기타 및 야금 중간 제품(HS 750120) 68 32 100 0

비합금 니켈(HS 750210) 85.1 14.9 65.9 34.1

비가공니켈합금(HS 750220) 81.7 18.3 75.4 24.6

주: 수입의존도(%)는 해당 연도 한국의 총수입액 대비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을 의미.
자료: BACI 2022~23.

3) 글로벌 광물 협정 분석

① 네트워크 분석 결과 

 분석 범위와 방법: 국제에너지기구(IEA) 정책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자ㆍ다자 통상협정(PTA) 관계를 

추출해 국가-국가 협정 네트워크를 구축(노드는 국가, 단 EU는 단일 국가로 취급)

- 동일 협정 참여국들 사이에 엣지가 생성되며, 협정 분야별 속성 등 노드ㆍ엣지 속성을 함께 

활용

 광물 관련 글로벌 협정 네트워크는 183개 국가(노드), 2,415개 협력관계(엣지)로 구성되며, 밀도 

0.145(가능한 국가쌍 중 14.5% 연결). 또한 2개의 분리된 컴포넌트가 존재해 완전 단일 네트워크가 

아니라 단절된 집단이 병존하고 있음.

- 루뱅 모듈성 기반 군집 분석에서, 누적 네트워크는 4~5개 주요 군집으로의 ‘블록화(Blocked)’

가 확인되며, 각 군집은 지리ㆍ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됨.

◦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일본ㆍ한국 등이 포함된 대규모 군집, 다수 아프리카 국가 군집, EU가 

여러 군집을 잇는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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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3. 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 군집 분석(2018~24년) 

주: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및 Critical Minerals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 가운데 현재 발효(In force) 중이거나 발표된(Announced) 정책으로 
MOU 체결 사례를 포함, 노드별 국가는 ISO 3166-1 alpha-3(ISO 3)를 기준으로 표기. 

자료: 국제에너지기구(IEA)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저자 작성.

 연결 중심성의 시계열 분석에서 상위국 중심성이 완만히 하락(네트워크 확장 및 다수 행위자 참여로 

연결이 분산된 결과로 해석됨)

 소비국 네트워크는 최근 협정에서 기능 유사 국가 간 응집성 강화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, 생산국 네트

워크는 상대적으로 연결 밀도ㆍ응집성이 낮고 네트워크 중심과 주변에 고르게 분포하는 특징을 지님.

② 주요 협정 비교 

 EU FTA의 에너지ㆍ광물(원자재) 챕터에서 수출가격 이중책정 금지ㆍ국내 가격개입 금지 등 가격 

규제를 포함하고, 환경 영향 평가(EIA)ㆍ책임 있는 조달 등 ESG를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경향으로 

추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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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-일본이 체결한 핵심광물협정(Critical Minerals Agreement)은 미국의 「인플레이션 감축법

(Inflation Reduction Act)」 요건 대응 목적의 핵심광물 ‘미니딜’(단독ㆍ비포괄 협정)로, 수출관세/

수량제한 금지, 비시장적 정책 공동대응, 공급망 교란 시 협의ㆍ정보공유, 그리고 노동(강제노동 금지 

등)ㆍ환경 조항 등을 구속력 있게 규정한 점이 특징으로 분석됨. 

4)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

① 한국의 협정ㆍMOU 현황 진단 

 한국은 광물 분야에서 다양한 MOU로 협력을 확대했으나, MOU는 구속력이 없어 투자 보호 및 수출

제한 억제를 위해서는 협정(규범화)의 필요성이 제기됨.

- 한국이 체결한 FTA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협력 챕터에서 ‘구속력 없는 형태’로 포함되어 

실효성의 한계가 존재 

◦ 2005년 발효된 한-호주 에너지ㆍ광물 협력 협정, 한-호주/한-콜롬비아/한-인도네시아 CEPA/ 

한-필리핀 FTA 등 협력 챕터에 에너지ㆍ광물자원 내용이 포함된 사례를 분석하여 한계 제시

② 주요 조항 설계방안 

 [수출제한 방지 조항] 핵심광물ㆍ중간재에 대한 수출금지ㆍ수량제한ㆍ수출관세 등 조치를 원칙적으로 

제한(또는 금지)해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 

- [투명성ㆍ예측가능성 제고 조항] 수출제한 도입ㆍ변경 시 사전 통보, 조치의 근거ㆍ기간ㆍ대

상 품목 명확화,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

- [협의ㆍ완충 장치 조항] 공급망 교란 또는 제한 조치 예고 시 신속 협의(실무-장관급), 기존 

계약/투자에 대한 유예기간(그랜드파더링) 적용 등 ‘완충’ 메커니즘 설계

- [구속력 확보 조항] WTO 규범(GATT 제11조 등)과의 정합성을 명시하고, 필요시 분쟁해결 

절차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

 [투자ㆍ투자자 보호 조항] 자원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변경ㆍ인허가 지연ㆍ계약 번복 등으로

부터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, 프로젝트의 금융조달ㆍ장기계약을 가능하게 함.

- 보호 범위는 탐사-개발-정제ㆍ제련-물류-재활용 등 공급망 전 단계를 고려 

- 공평한 대우(FET), 수용(간접수용 포함) 규율, 내국민대우/최혜국대우, 자금이전 보장

- 인허가 절차 투명성(담당기관ㆍ절차ㆍ기간 명확화), 규제변경 시 예측 가능성 제고 조항 마련

- 기존 투자에 대한 소급규제 금지 및 경과 규정 조항 필요  

- 국가-투자자 분쟁해결(ISDS), 분쟁 절차, 협의/중재 단계 등 실효적 분쟁 해결 절차 마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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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전문인력ㆍ기술자 이동 원활화 조항]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장비ㆍ자본뿐만 아니라, 탐사ㆍ제련ㆍ품

질관리ㆍ안전ㆍESG를 수행할 숙련 노동자가 필수, 상호 간 숙련 노동자의 비자/노동허가/자격 인정

이 중요  

- 핵심기술 인력 비자/노동허가 패스트트랙, 특별 쿼터, 처리기한 명시 조항 마련 

- 자격ㆍ면허 상호인정(MRA) 또는 단기 파견 인정 조항 고려 

- 현지 인력 훈련ㆍ공동 교육 프로그램(ODA/기업협력 연계)로 지속가능성 제고

3. 정책 제언 

 [시사점 1] (1)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(수출 상위권 ‘빈도수’ 및 수출 규모), (2) 생산량ㆍ보유량, 

(3) 한국 공급망에서의 중요성, (4) 협정 네트워크 중심성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고, 이를 바탕

으로 협상국을 식별

- [유형 1] 자원(생산/매장)ㆍ네트워크 중심성(규칙 형성)ㆍ한국 수입 중요도가 모두 최상위인 

국가들로 원자재 조달을 넘어 규칙 형성, 기술협력, 공급망 거버넌스까지 포괄적 파트너십 

구축 필요

- [유형 2] 자원 자체보다 가공품 공급역량(기술)ㆍ한국/글로벌 공급망 점유ㆍ외교 네트워크 중

심성이 강점인 국가들로 가공품 안정적 조달과 함께 표준/규범 협력,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

한국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로 구성 

- [유형 3] 특정 광물의 생산/매장량 최상위이고 해당 광물에 대해 한국이 크게 의존하는 공급

국가들이나 네트워크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원개발과 제련ㆍ정련/가공 투자, 장기 오

프테이크, 현지화ㆍ인프라 연계 등 실물 기반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

 [시사점 2] 유형별 협상전략으로, 협정문에 반영해야 할 최우선 의제를 (i) 공급망 안정화, (ii) 투자보

호 강화, (iii) 핵심 인력 이동 원활화의 세 가지로 설정

- 자원보유국이 수출세ㆍ수출금지ㆍ허가제 등 수출제한을 강화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

수출제한을 ‘사전 억제’하는 협정 설계가 필요

◦ 특히 핵심 전략 파트너(유형 1)와는 국제법 근거에 기반한 규범 기반 접근을 강조: GATT 제

11조(수출수량 제한 금지) 원칙을 전면에 두되, 상대국이 중시하는 환경ㆍ노동 기준을 함께 

반영하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시

- 협정 문구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정화 조항을 추진하여  

급격한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 예방 장치

◦ 특히 정치ㆍ경제 불안정성이 큰 자원부국/특화 공급망 파트너(유형 3)에는 조항만이 아니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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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적 위험보험 가입 지원, 정부 금융지원(EDCF 등), 고위급 정례 ‘투자 고충 해소 채널’같은 

비조약적 수단을 협정(또는 부속 합의)과 함께 패키지화할 필요를 제시

◦ 대상국별 추진 방식은 크게 (A) 기존 BIT/FTA 존재 여부, (B) 자원ㆍ전략적 중요도의 두 축으

로 나누어 설계. 기 BIT 체결국과는 기존 BIT를 보완하는 광물 한정 미니딜 또는 FTA 광물 

챕터(부속협정)를 추진하며, BIT 미체결국은 BIT 체결 또는 투자규범 포함 광물 한정 미니딜 

추진, 필요시 포괄 FTA로 확대를 검토 

- 광물 투자ㆍ설비 설치ㆍ시운전 등 공급망 초기 구축에 필요한 직무 등을 협정 부속서에 명시

(적용범위 구체화)하고, 비자ㆍ허용 활동을 명확히 해 분쟁 여지를 최소화

◦ 패스트트랙(체류기간ㆍ재입국ㆍ다중입국) 운영과 함께, 투자유치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숙련 

노동자 파견이 현지 노동자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거나 현지 노동자와의 업무 병행 비율 등을 

포함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음. 

표 3. 주요 협상상대국 유형과 선정이유

유형 대상국 선정 이유 FTA 체결 여부 

1

캐나다 코발트, 니켈 등 4개 핵심 광물에 관한 주요 공급국이며, MSP, CPTPP 등 다자 협력체 참여 ○

미국
희토류 생산 2위 국가이며, 한국의 수입의존도 2위(32개 품목), 네트워크: 중심성 2위, MSP 등 

핵심 공급망 협의체 주도
○

호주 
자원: 리튬 생산 1위, 망간 생산 3위 등 5개 핵심 광물 상위권, 광물 협정 네트워크 중심성 4위, 

MSP 등 공급망 협의체 참여
○

2

일본 공급망: 한국의 수입의존도 3위(32개 품목), MSP 등 핵심 공급망 협의체 다수 참여

인도 자원: 희토류 매장량 3위, MSP 등 핵심 공급망 협의체에 참여 ○

영국
핵심광물 글로벌 수출에서 11위(70개 품목), 공급망: 한국의 수입의존도 5위(17.5개 품목), CPTPP 

등 다자 협력체 참여
○

독일 EU 회원국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1위 ○

중국 공급망: 한국의 수입의존도 1위(33.5개 품목), 자원: 흑연ㆍ희토류 생산 1위, 리튬 생산 3위 등 ○

3

인도네시아 자원: 니켈 생산 1위, 코발트 생산 2위 ○

러시아 자원: 코발트 생산 3위, 니켈 생산 4위

칠레 자원: 리튬 생산 2위, 매장량 1위 ○

남아프리카공화국 자원: 망간 생산 및 매장량 모두 1위

콩고 코발트 생산 및 매장량 모두 1위

브라질 자원: 흑연ㆍ니켈ㆍ망간 등 4개 핵심 광물을 보유한 국가 

베트남 자원: 희토류 매장량 6위 ○

아르헨티나 자원: 리튬 매장량 3위

가봉 자원: 망간 생산 2위

네덜란드 글로벌 공급망 5위, 한국 수입의존도 7위(14개 품목) ○

프랑스 한국의 수입의존도 상위권(14개 품목) ○



 

11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

 [시사점 3] ESG(원주민 갈등ㆍ환경규제 등)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-산업계-지역사회가 참여하는 

‘핵심광물 위원회’를 구성하고, 이익공유(IBA 등) 공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접근을 제시

- ODA와 연계해 광해복구ㆍ수자원 관리 등 파트너국 수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신

뢰를 구축하고, 결과적으로 개발권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

- 협력기관 지정 및 공동탐사 지원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

 [시사점 4] 협정 추진은 『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』이 규정한 핵심광물 지정ㆍ비축 목표량ㆍ재활용 의무/

인센티브ㆍ대체재 R&Dㆍ위기대응 매뉴얼 등 국내 목표를 대외 협상 우선순위/의제 설정의 근거로 

삼고, 협정-국내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  

- 특히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광물 리스트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, 협정에서 양측 핵심

광물 개념 차이 및 리스트 갱신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계가 필요

- 재자원화(재활용) 연계도 핵심: 국내 재자원화 산업이 부지ㆍ인허가, 폐기물 수입 제약, 블랙

매스/블랙파우더 HS 코드ㆍ통관기준 부재 등의 제약이 있어, 국내 규제 개선과 협정 활용을 

연동해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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